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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시니어 문화강좌
성공회가든그로브교회

성공회가든그로브교회(담임신부 토마스 이, 

13091 Galway St., Garden Grove, CA 92844) 부

설‘은빛대학’이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문화강좌

를 운영한다.

개설 강좌는  라인댄스, 스마트폰 초급, 중급반, 

노래교실, 신나는 노래열창, 배접/족자 제작, 영어

회화, 기타, 컴퓨터, 뜨개질, 이민종합상담등이다. 

오는 5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-오후

2시까지 운영된다. 

점심식사를 무료를 제공한다.

▶ 문의: (562) 382-4392, (714) 337-800

목회자 컨퍼런스
한인가정상담소

한인사회 내 가정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교계

와 목회자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.

한인 가정상담소(소장 카니 정조)는 오는 19일 

(화)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인타운 가

든스위트호텔(681 S Western Ave, Los Angeles, 

CA 90005)에서‘가정을 살리는 목회, 교회를 살

리는 가정’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

최한다.

이날 행사에서는 권준 목사(시애틀 형제교

회 담임)가 가 기조강연자로 나서며 LA 경찰국

(LAPD), 법조계,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

벌일 예정이다. 

참가대상은 목사, 전도사, 사모, 신학생, 교회 교

육 사역자들이며 참가비용은 없다. 참가를 위해

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.

카니 정조 소장은“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

교계, 법조계, 보호기관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

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.”며“특히 목회

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.”며 많은 목회자들의 

참여를 당부했다.

▶ 문의: (213) 235-4848, mlee@kfamla.org 

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

할 말이 무엇일까요? 그것은‘에벤에

셀’이라고 믿습니다.‘에벤에셀’은 

‘도움의 돌’이란 뜻으로서‘하나님

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’는 의

미입니다.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

도우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늘 

이 고백을 모두가 해야 합니다. 하나

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

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우리 

신앙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합니다. 

본문은 바로 에벤에셀이란 말이 처

음 사용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

씀입니다. 12절에 그것을 알려줍니

다.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

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

라 불렀고,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

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. 

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

우여와 곡절이 많았습니다. 그런 모

든 과정을 지나 에벤에셀의 기념비

를 세웁니다. 그러면서 본문은 기념

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임하게 

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. 

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

주셨습니다. 놀라운 결과가 임했습

니다.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처럼 에

벤에셀을 고백하고, 기념하고, 다짐

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

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. 에벤에셀

을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들에게 임

한 결과가 무엇일까요? 본문을 보면 

그것을 3개의 중요한 단어로 집약하

여 알려주고 있습니다. 

첫째, 굴복입니다. 13절을 보십시

오. 에벤에셀의 고백과 신앙으로 나

아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 축복

은 굴복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 승리, 

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. 당시 이스

라엘에게 이보다 소중한 축복이 없

었습니다. 왜냐하면 블레셋이 집요

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

니다. 

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

분이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

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. 아무

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, 아무리 

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승리를 주시

는 분이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

십니다. 

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회개

해야 합니다.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

히 기도해야 합니다. 자신을 돌아보

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. 바로 거기

에 궁극적인 굴복과 승리는 임하는 

것입니다. 

둘째, 회복입니다. 에벤에셀의 기념

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

이스라엘에게 굴복과 승리만 주신 

것이 아닙니다. 이제 블레셋 사람에

게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

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. 이것

이 에벤에셀의 축복이요, 에벤에셀

의 신앙입니다. 

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

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. 인간의 범죄

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동산

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. 

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

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. 고난

과 아픔과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모

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

십니다. 

셋째, 평화입니다. 이것이 에벤에셀

의 신앙과 고백 속에 나타난 마지막 

결과입니다. 평화는 하나님의 본심

입니다.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

고,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의 간절한 

바램입니다.

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

나는 바로‘내적 평안’입니다. 고든 

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지은‘내면세

계의 질서와 영적성장’이란 책에서 

그것을 잘 알려줍니다. 주님은 두려

움과 염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

게 말씀하셨습니다.“평안을 너희에

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

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

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

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

지도 말라.” 

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

습니다.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사라

지지 않습니다. 그런 우리에게 정말 

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. 내적 

평안이요, 신앙의 평화입니다. 이 평

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

님이 주시는 것입니다. 에벤에셀을 

고백하고,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

스라엘 백성에게, 또한 우리에게 주

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, 은

혜입니다. 이제 우리 모두 에벤에셀

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. 에벤에셀

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. 

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

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

님의 은혜였고, 앞으로도 믿는 자는 

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. 지금까지 

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

내 삶에 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. 이

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

어 자유 하시고, 하늘에서 내려오는 

참된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

랍니다. 

-서해원 목사-

에벤에셀 (삼상7:12-14)


